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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2,296.0p(+7.0p DoD)  5,046.7p(+90.6p WoW) 

 

 

 

40.4p(-0.6p WoW)    80.8p(-10.5p WoW) 
107.5p(-10.0p WoW) 

 

 

 

 154.2p(+0.1p WoW) 
183.0p(+0.0p WoW)    338.1p(-1.6p DoD) 

100.3p(-0.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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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5,021억원 규모 LNG운반선 2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Maran Gas Maritime로부터 174,000CBM급 LNG운반선 2척을 5,021억원에 수주함. 21년 11월 계약 선박의 옵션

분으로 2025년 하반기 인도예정임. (뉴시스) 

Marinakis raises wager on LNG-ready boxships at HMD 

지난 화요일(4일)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주는 Evangelos Marinakis로 보도됨. 선가는 척당 3,200만달

러로 2021년에 수주한 6척과 함께 2023년에 인도할 예정임. (Tradewinds) 

Maersk ups methanol-fuelling gambit with neo-panamax container ship quartet 

Maersk가 현대중공업에 7억달러규모 Neo-panamax컨테이너선 옵션분 4척을 1월 중 추가 발주할 계획임. 16,000TEU급 메탄올 이

중연료 선박으로 2025년 인도예정임. 업계는 기존 발주 선박과 동일한 척당 1.75억달러로 추측함. (Tradewinds) 

답답한 해운·조선업계…굵직한 현안 이달 결판 

공정위는 오는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관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또한, EU는 1월 20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도됨. (데일리안) 

UK freight forwarders demand container shipping probe over 'blatant profiteering' 

영국 화주들이 영국 정부에 컨테이너선사 반독점조사를 요청함. 글로벌 주요 선사가 2015년 27개에서 2022년 15개로 감소한 점을 

지적함. (Tradewinds) 

인도네시아 석탄회사, 석탄금수 해제 요청..."수출선 비용 급증" 

인도네시아 주요 석탄회사들이 정부에 석탄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함. 석탄 수출선이 대거 항구부근에 발이 묶이며 비용

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용 유예를 요구함. 인니 석탄회사는 일부 채굴량의 국내 발전소 공급이 의무화 되어있는데, 일부 업체는 금수

조치 지속시 채굴량을 줄이겠다고 언급함. (뉴시스) 

     


